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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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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

공적 노화 개념 추출을 위해 25명의 노인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4개의 포커스 그룹을 통해 6개 영역의 

성공적 노화 핵심 범주와 78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66문항의 일대일 면접설문지를 통

해 수집된 표본 597부를 무선 분할하여 개발 표본 345부와 타당화 표본 252부의 분석을 통해 최종

적으로 3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적 삶’, ‘자기

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그리고 ‘타인수용’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값이 .903, 모형 적합도 지수 TLI가 .983, RMSEA가 .057로 만족

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노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범용적인 척도로 간주되는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 상관분석을 한 결과 r=.7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

여 공인타당도를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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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2006년 말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88%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

면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4.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07). 따라

서 과거에 소수집단으로 이해되었던 노인이 사회의 중요한 다수집단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전체 노인

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의 삶의 질을 향유하는 노화

의 과정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조해경, 2002).

지금까지의 노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산업사회 이후 대두되는 노인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

다(성혜영․유정헌, 2002). 즉,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4중고(四重苦)를 노인의 주요 문제로 보고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왔다.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나치

게 부정적이어서 노인은 병약하고 무기력하며 부담이 되는 존재로서 부각되어져 왔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노인의 임파워먼트를 약화시키는 위험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능력과 활동능

력을 가진 노인의 수가 늘어가고 노인이 다수집단으로 자리 잡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부 취약계층 

노인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문제 중심적 관점을 넘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며 예방적

인 차원에서의 노인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1986년 세계노년학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

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성공적 노화의 6가지 차

원을 제시한 Ryff(1989)의 ‘통합모델’, 삶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강조한 Baltes와 Baltes(1990)

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 그리고 Rowe와 Kahn(1998)의 ‘적극적 사회참여 모델’ 등이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문제중심적인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

운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김미혜와 신경림(2005)이 개발한 성공적 노후 척도 외에는 검증된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타당한 척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몇몇 분야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초적인 인식 및 개념에 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조사연구가 한 번도 이루어 못했다. 따라서 한국형 척도의 미개발로 인한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화(aging)라는 개념은 문화와 특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연구된 성공적 노화의 준거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거대한 사회변동의 물결을 반영하며 문제 중심의 노화 

개념을 넘어선 보다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성공적 노화의 한국적 개념틀과 척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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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구성요인들을 고찰한다.

둘째, 한국 노인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알아봄으로써 한국 노

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개발한다.

셋째, 심층면접을 통해 개발된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2. 이론적 고찰

성공적 노화 이론은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관점으로 발전되어 왔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본격적 논

의는 1986년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노년학회 연례회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에 대한 

연구의 시각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

하여 실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합의된 개념정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공적 노화는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산적인, 풍요로운, 새로운, 확신하는 노화 등의 여러 가지 개

념으로 언급되어 왔으며(조해경, 2002), 잘 늙어가기와 같은 의미로도 혼용되어 왔다(Fontane and 

Soloman, 1996). 비록 일관적이고 합의된 개념 정의는 어려울지라도 성공적 노화가 사회․문화․심

리․신체․환경 요인들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은 분명하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주요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공적 노화 이론들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성공적 노화 이론은 Jung, Erikson, Peck 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 

발달이론과 Abeles, Ryff, Baltes와 Baltes 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생애 발달이론으로 구성되고 

있다. 

Jung의 이론은 인생의 여러 시기 중 중년기에 특히 관심이 많았으며,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정신의 

변환이 두드러져 외부세계를 정복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가 자기 자신의 내적세계로 돌려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최현, 1991). Erikson은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노년기의 조화로운 발달의 핵심

으로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는 위기 해결 능력을 지적하고 있다(Hjelle and Ziegler, 1976). 한편 자아

분화 대 직업역할 몰입, 신체초월 대 신체몰입, 그리고 자아초월 대 자아몰입 등의 발달과업 수행 여

부에 따라 노년기 적응이 좌우된다고 보는 Peck의 발달과업이론은 Erikson의 노년기 발달 논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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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킨 것으로 ‘초월’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Papalia and Olds, 1998). Peck은 이 이론에 기초하

여 노인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일, 신체적 안녕, 자아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

를 통한 실존적인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장, 유지, 상실의 보상 등 3대 발달과제를 중요시하는 전생애 발달이론이 있다. Abeles(1987)는 

인간발달을 생애 주기 관점의 4가지 주요 테마로 구분하여 전생애적 과정으로서의 발달, 다차원적인 

발달, 다방향적 발달, 다결정요소적 발달 등의 복합적인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6가지 새로운 차원 

제시를 통해 통합모델을 연구한 Ryff의 성공적 노화 모델은 발달, 임상, 정신건강에 기초한 야심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Ryff가 제시하는 6개의 성공적 노화의 차원은 자기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에의 숙달, 인생의 목표, 개인적인 성장 등이다(Ryff, 1989). 

Baltes와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은 유럽적 모델로서 전생애 발달 관점

에서 이루어진 시도로, 연령에 따른 손실 및 성취, 발달적 유연성을 고려한 전생애(life span)적 모델

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김영선․윤진, 1997). 

사회학적 관점의 성공적 노화 이론은 크게 ‘활동이론’과 ‘삶의 질’에 기초한 연구로 진행되어왔다. 

노년기 활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이론인 활동이론은 Havighurst와 Albrecht(1953)에 의해 시

작되었는데, 이 이론은 인간의 대인관계,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더해

진다는 것으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활동이론과 연관하여 미국에서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연구는 Rowe와 Kahn의 적극적 사회참

여 모델이다.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로 낮은 질병률 및 질병에 의한 장애

위험 회피,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그리고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세 가지로 보면서, 

지속적인 인생참여야말로 성공적인 노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회학적 관점에 기초한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것이다. 삶의 질 개념은 사기, 행복감, 심

리적 안녕, 적응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므로,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

은 노년학 연구의 주요 주제이다(홍현방, 2001).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개념을 삶의 질로 보는 입장

(Fleming, 2000)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Lane(1994)은 삶의 질을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즉, 물리, 환경, 심리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삶의 종합적

인 상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안녕을 말한다. 객관적인 요소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대표하는 상황조건의 질을 의미하고, 주관적 요소는 주관적인 안녕, 개인의 발전, 성장 등을 대표하는 

인간의 질을 의미한다. 하지만 삶의 질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문화적 변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편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 Lawton(1991)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비중을 두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역량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삶의 질을 삶의 만족감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도 있다

(Cohen-Mansfield, 1990). 이에 대해 George와 Clipp(1991)은 성공적인 노화의 주관적인 평가의 강조

에 대해 지나치게 편협한 견해를 가지는 것을 비판하면서 다면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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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적 노화 구성개념 관한 연구들

성공적 노화의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3가지 측면이 별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 구

성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측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가 건강한 삶이다. 이와 관련하여 Schultz와 Heckhausen(1996)는 

성공적 노화의 지표를 신체적 건강이라고 보았으며, 적극적인 사회참여 모델을 제시한 Rowe와 

Kahn(1998)도 질병을 피해가는 것을 중요한 성공적인 노화 요인의 하나라고 보았다. Ryff(1982)는 

신체건강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년기 삶의 만

족도에 있어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은숙․김순자․김소인․전영자․

이평숙․김행자․한금선, 1998;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이처럼 건강은 행복

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65-95세의 남녀 각 356명으로 구성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을 조사한 미국 Alameda 카운티 연구에서는 네 가지 만성질병(당뇨, 천식, 관절염, 만성폐

쇄성폐질환)과 우울이 성공적 노화의 결과로 감소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만성질환과 우울이 없는 것

을 성공적 노화로 보았다. 그 외에도 성공적 노화의 예측변인으로 걷기운동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포

함된다. 추적 연구의 각 년도 교차 비교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의 깊은 참여와 신체활동, 그리고 정신

건강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awbridge, et al., 1996). 또한 미국의 맥아더 

현장 연구에서는 운동을 하는 것과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사회적 관계망이 성공적 노화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eeman et al., 1995). Fries(1980)는 오래 살고 죽기 직전까지 활

기차게 사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바람직한 예라고 하였다. Lentzner 외(1992)는 죽기 전 해의 삶의 

질이 수명 연장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그 외 많은 학자들이 식이요법과 

생활방식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성공적 노화를 이루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심리 ․ 정서적 측면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 독립성, 수용, 긍정적 사고, 적응성, 적

극적 사고, 진취적 사고, 종교, 임종 등의 요인들이 포함된다(조해경, 2002). 자아존중감은 성공적 노

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데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학문적 수행이 우수하고, 심리적으로 적응을 

더 잘하고, 실패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며,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

지 않고 외적 원인에 귀인하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후에 수행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이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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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또한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자아효능감은 발달의 혐오스런 측면에 덜 위험을 받고, 위기와 상

실에 대한 대처가 더 지속적이며 풍요로운 도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Brandtstadter and 

Rothermund, 1994). 같은 연구에서 노인들의 통제감은 그들이 지각하는 신체기능의 상실과 제한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Featherman(1992)은 성공적 노화를 삶

의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들의 발달이라고 하면서, 수용성, 적극성, 개방

성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았다. 기타 지혜나 종교성 혹은 영성,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의 요인

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3) 사회적 측면

성공적 노화에 관한 사회적 측면의 구성요소로는 주로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경제적 상태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궁할 때 도울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타인들이 있다는 일종

의 신념(Wethington and Kessler, 1986)에서 형성되며, 사회적 관계망은 심리적 안녕을 북돋우고 삶

의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으로 간주된다(Rook, 1997; Larson, 1978). 한

편 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의 수입은 주관

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노인의 자율성이 향상됨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Mannel and Dupuis, 1996; Campbell, 1981). 이처럼 노년기의 경제활동은 안

정된 소득의 확보, 사회발전에의 기여감과 자기 유용감의 확인, 건강유지 효과, 사회적 소외와 고독감

의 억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3)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국내 초기 연구들은 주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져 왔다. 박태숙(1992)은 성공적 노화를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어진 상

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정란(1993)은 성공적 노화는 수명, 생물학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

지적 효율성, 사회능력과 생산성, 개인의 통제력, 생활만족 등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적 혹은 질

적인 측면의 준거들에 의해 평가된다고 하였다. 김정순(1989)은 노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 문제에 대한 적응이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으로 보았다.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은 

성공적인 노화를 삶의 질의 차원에서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감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 만

족감으로 보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노인인구의 증가가 현실화되면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연구가 조금씩 활발

해지기 시작하였다. 홍현방(2001)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나항진

(2002)은 성공적 노화와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를, 박경란과 이영숙(2002), 성혜영과 유정헌(2002), 

그리고 강인(2003)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지각에 관한 연구를, 명지대학교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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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연구소(2003)는 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를, 홍현방(2002)은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

의 종교성 관계 연구를, 하정연과 오윤자(2003)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책략 관

련 변인 연구를 하였다. 또한 교육학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조해경(2002)은 노인들의 성인학습과 관

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논문에서 그는 성공적인 노화란 자신에게 주어진 노화라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며,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과 노력에 의해 삶의 질을 향유하는 상

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본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이 

시도되었다. 김미혜와 신경림(2005)는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

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문헌 연구를 기초로, 한국 노인들을 심층면접하여 성공적 노화

에 대한 핵심범주와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도출된 성공적 노화 범주와 그 내용은 노인 포커스 그룹을 

통해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성공적 노화 범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전문가

들과 함께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이 때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와 관

련된 문헌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적 노화 개념 및 관련 변인을 1차 예비문항과 대조하여 누락된 개념 

중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수를 추가하여 문항을 보완하였다.

1차로 제작된 예비문항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활용하였으며, 면접은 훈련된 조사자를 통해 1:1 질

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당 유의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의 요인

구조를 결정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분석에서 일반적으

로 행해지는 것과 같이,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좀 더 큰 비중이 있으므로 전체 설문지의 60%

를 사용하였고, 40%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 1: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 문항 개발

1) 심층면접

(1) 연구대상

본 심층면접은 한국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2005년 3월부

터 5월까지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성별과 연령의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

였다. 대상자들은 해당 지역의 노인 관련 실무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현재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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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비교적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추천받아, 면접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대화가 가능한 편안한 공간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는 총 25명으로 남성노인은 10명, 여성노인은 15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70세 이하가 8명, 71-75

세가 6명, 76세 이상이 11명이다. 

(2) 연구방법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책임연구자 및 노인복지 박사과정생 등 4명의 면접자들이 2회에 걸쳐 

면접방식과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면접을 실시하는 중간에도 진행되는 내용

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1인당 소요 면접시간은 대상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1시간에

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면접은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과 차원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는,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영역별 질문이다. 

① 자신의 경험: 어떤 경우에 내가 참 잘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② 자신의 가치관: 성공적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 타인(준거대상)과의 비교: 어떤 노인을 보았을 때, 어떤 점을 보고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듭니까?

둘째는, 영역별 차원에 대한 질문이다.

① 개인적 차원: 신체적, 심리적, 종교적 차원

② 대인적 차원: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차원

③ 환경적 차원: 일상생활,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차원

셋째는, 기타 사항들에 대한 것이다.

① 과거의 삶에 대해 보람 있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목적달성 등과 관련한 것

② 남은 삶에 대한 보장에 관련한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에 대한 평가이다. 가족 관계,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리고 현재 활동과 관련한 것 등이다.

위와 같은 개방적 질문을 통해 가능한 한 노인들의 말을 강제로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나

온 삶의 경험과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통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인식을 충분히 서술하게 하였으며,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코딩 분류하여 핵심범주를 설정하였다. 

(3) 분석결과

25명의 노인들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의 녹취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전체 27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더 큰 범주로 분류한 결과 6가지 영역의 성공적 노화 핵심 범주들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한국 노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들은 한국 전

통사상인 유교적 가치, 그 중에서도 중용적인 삶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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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경․백지은․서선

영(2005)과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핵심 범주 하위 범주

1. 분수 지킴
분수에 넘치지 않는 삶

관조하는 삶

2. 긍정적 삶

긍정적인 수용 태도
자아통합

죽음의 수용과 준비
삶의 의미와 보람 발견
나와 다른 삶의 수용

3. 자기완성 지향

자기조절 및 통제

의미 있고 보람된 삶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자기 완성의 삶 지향

지속적인 활동과 배움
성취감

4. 폐 끼치지 않음

신체적 건강

노후대비
자율성
자기책임성

5. 존경 받음

곱게 늙어가는 모습

교양 있는 태도
베푸는 삶
인정과 존중받는 삶

자신과 타인에게 떳떳한 삶

6. 가족 및 친구 친밀성

자녀로 인한 즐거움
자녀들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손자녀와 좋은 관계
부부 해로 및 금슬
좋은 친구

<표 1>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심층면접 결과

2) 포커스 그룹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핵심개념 및 하위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노인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6가지 핵심 범주 및 27개의 하위 범주

에 대해 서울과 지방 2곳에서 남녀별로 각 5명씩 총 4개의 포커스 그룹을 통해 그 타당성과 누락된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제시된 성공적인 노화의 대부분의 개념들에 대해 포커스 

그룹 대상자 모두 이의 없이 수긍하였다. 그런데 남녀 간에 보다 중요시하는 범주의 차이는 있었다. 

여성노인들은 자녀를 통한 만족과 자립적인 삶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남성노인들은 일할 수 

있는 여력과 사회로부터의 인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남녀 공통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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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뭔가 배우고 즐기는 일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단적인 예로 포커스 그룹에서 가장 피

해야 할 노년기의 모습에 대해 언급한 사례로 혼자서 외로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거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성공적 노화를 위해

서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기개발, 그리고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 제작

본 연구자를 비롯하여 노인복지전공 박사 1명과 박사과정생 2명이 모여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성공

적 노화의 핵심 및 하위 개념들과 그에 대한 포커스 그룹에서의 확인과정을 거쳐 수정된 것을 토대로 

하여 성공적 노화 척도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우선 27개 하위 범주에서 제시된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들을 참고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선행연구의 측정도구에 나타나지 않은 개념에 관해서는 심층면접 녹취록을 참고

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한편,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건강, 활동, 생산성, 창

조성, 최적화, 자립 등 여섯 영역에서의 47개의 성공적 노화 관련 개념과 비교하여, 심층면접과 포커

스 그룹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개념을 문항으로 제작하여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78개의 예비문항을 다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66개의 문항을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66개의 예비문항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언어선택 등의 검토를 위해 20명의 수도권 노인들에게 각 문항을 확인케 한 결과 

질문에 대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 2: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

(1) 조사절차

본 연구는 조사 기준일(2005. 11. 1)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

촌(읍면) 지역과 여자와 남자 비율을 현재 노인 인구에 비례하여 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였다. 대도시 지역은 총 180명으로 수도권에 110명, 대전에 70명을 할당하였으며, 중소도시 지역은 총 

180명으로 강릉, 군산, 진주에서 각각 60명씩 할당하였다. 농어촌 지역은 총 240명으로 경기, 충청, 호

남, 영남 지역의 읍면 단위에 각각 60명씩 할당하였다. 면 대 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석이 불가

능한 설문지를 제외한 597부 가운데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전체의 60%인 345부를 무선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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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적 요인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대도시    92(26.7%) 남 143(41.4%) 60대  108(31.4%) 유배우동거 188(54.7%) 초졸이하 233(67.5%)

중소도시 147(42.6%) 여 202(58.6%) 70대  178(51.7%) 유배우별거  14(4.1%) 중졸      42(12.2%)

농어촌   106(30.7%) 80대  58(16.9%) 사별       141(41.0%) 고졸      50(14.5%)

미혼         1(.3%) 대졸이상  20(5.8%)

합 345 합 345 합 344 합 344 합 345

200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2006년 고령자통계(통계청, 2006)와 본 연구의 대상자를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과 한국 전체 노인이 

유사한 분포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자는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무선 추출된 개발 표

본(n=345)을 대상으로 SPSS 13.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에 있어서 추정방식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 Methods)을 사

용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Oblimin)을 이용하였다. 문항 간 상관을 고려하여 문

항 전체 합과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r=.3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

서 요인 부하량이 여러 요인에 걸쳐 높게 나타나거나, 어떤 요인에도 낮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 

그리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묶여진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예비문항 개발과정에서 연구자가 핵심범주

를 6개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수의 변동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심범주의 수를 기준으로 

±1개를 하여 5, 6, 7개의 요인 수를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보통 요인의 수를 이론적 근거가 희

박하거나 요인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만, 본 연구와 같이 1차 질적연구에서 6개의 범주가 개발된 경우 그 범주의 수를 요인의 수로 지정하

거나 좀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요인수를 ±1개를 하여 보다 적합한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보다 적

합하다고 보고 5, 6, 7개의 요인 수를 지정하여 비교,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요인구조를 토대로 각 요인들의 상관계수와 Cronbach's  및 반

분계수를 계산하였다.

(3) 분석 결과

개발 표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5, 6, 7개의 요인 수 지정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세 요

인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66개 문항 가운데 문항 전체 합과의 상관분석에서 r=.30 

이하인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에서 초기 공통분(共通分)이 .30 이하로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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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요인분석 결과 .40 이하의 낮은 부하량과 중복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5요인, 6요인, 7요인 모델이 각각 32문항, 31문항,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분석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지를 보여주는 KMO 테스트에서 세 요인 모델 모두 .9 이상이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므로(p<.001)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뢰도 검사로는 내적 일관성 분석, 검사-재검사법, 반분법 등이 있으나 검사-재검사법은 본 조사

가 시차를 두고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내적 신뢰도 분석과 반분법을 이용하였다. 문항 내적 신뢰도에 

있어서 Cronbach' 값은 5요인 모델이 .893, 6요인 모델이 .903, 7요인 모델이 .911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반분 신뢰도는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5요인 모델이 .865, 6요인 모델이 .845, 7요인 모델이 .904로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일부 요인구조행렬에서 .4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이 여러 요인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진 요인과 다른 요인 간의 차이가 뚜렷하거나 패턴행렬을 참고했을 때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세 요인 모델 모두가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심층

면접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개념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6요인 모델을 

선정하였다(<표 3> 참조). 요인 간 상관은 <표 4>와 같이 6요인 모델에서 r=.145에서 r=.508 사이로 

나타나 상관이 전혀 없거나 지나치게 낮은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요인 모델의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그 요인에 대한 명명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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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요인 모델 요인패턴행렬 및 요인명

요인명 문  항 
요 인

1 2 3 4 5 6

자율적 삶

47. 나는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가능한 한 남에게 구차
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641      

38.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정신으
로 산다

.601      

44. 나는 지금도 정신이 맑아서 사리분별에 큰 문제가 없다 .564      

64. 나는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554      

36. 나는 외모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가꾼다 .546      

65.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왔다 .514      

34. 나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474      

58. 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470      

53. 나는 내 분수에 맞는 의식주생활을 한다 .424      

자기완성 
지향

25. 나는 평생토록 하고자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이 있다  .652     

27. 나는 남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619     

20. 나는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다  .603     

23. 나는 내가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
다

 .478     

42. 나는 기회가 되면 남을 위해 물질을 기부한다  .476     

17.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445     

적극적 
인생 참여

48. 나는 사회활동(여가 및 종교활동 등)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다   .642    

59. 내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621    

46. 나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한 친구가 있다   .606    

60.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이다   .573    

37. 나에게는 여가 혹은 종교활동 등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다. 

  .559    

자녀에 대한 
만족

28.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802   

31.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를 잘 하고 있다    .787   

30. 나의 자녀들은 형제자매간에 서로가 우애 있게 잘 지낸다    .656   

26.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617   

39. 나의 자녀들의 가정은 화목하다    .605   

자기 수용

21.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479  

 7. 나의 지나온 삶이 보람되었다     .445  

11.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럽다     .433  

타인 수용

22. 나는 속상한 일을 있을 때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518

 2. 나는 젊은 세대의 입장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479

 3. 나는 자녀나 남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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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요인 모델 요인 간 상관관계

요 인 1 2 3 4 5 6

1

2 .345

3 .417 .324

4 .508 .260 .330

5 .251 .145 .169 .272

6 .376 .187 .288 .294 .173

2) 확인적 요인분석

(1) 조사 대상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은 앞 절에서 보듯 전체 설문지 597부 중 무선 분할한 타당화 표

본 252부를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표 5>에서 보듯 개발표본과 큰 차이가 없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대도시   85(33.7%) 남 86(34.14%) 60대  74(29.44%) 유배우동거 136(55.1%) 초졸이하 163(65.5%)

중소도시 98(38.9%) 여 166(65.9%) 70대  151(59.9%) 유배우별거   9(3.6%) 중졸      28(11.2%)

농어촌   69(27.4%) 80대  27(10.7%) 사별       102(41.3%) 고졸      39(15.7%)

미혼         0(0.0%) 대졸이상  19(7.6%)

합 252 합 252 합 252 합 247 합 249

(2) 분석방법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

다. 모형을 평가하는 전반적 적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는 χ2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계량은 자료에 대한 정규분포를 토대로 계산되는 것으로, 자료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TLI(Tucker-Lewis 또는 Non-Normed Fit Index, NNF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였다. 증분 적합

도 지수인 TLI,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

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 보다 작으

면 보통 적합도이며, 그리고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and Cudeck, 

1993). 측정변수의 문항들은 같은 하위 요인의 측정값을 합산하여 단일문항으로 만들었다. 추정방식으

로는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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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정규성 검토를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왜도가 2를 넘지 않으며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Curran, West, 

and Finch, 1996).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서는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문제를 나타내는 

문항이 없으므로 정규성을 가정하고 최우추정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해석 가능성이 가장 적합한 6요인 모델 외에 5요인 모델과 7요인 모델

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세요인 모델 모두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델 

적합도를 검토한 것은 세요인 모델 모두가 타당한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인 수에 대한 

통계적 타당도를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 6>과 

같이 적합도 기준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어 세 모델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세 요인 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P TLI CFI RMSEA

5요인 모델 950.897 454 0.000 0.978 0.981 0.066

6요인 모델 878.282 480 0.000 0.983 0.985 0.057

7요인 모델 1149.715 573 0.000 0.977 0.980 0.063

세요인 모델 모두가 적합도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모델 간 적합도 차이가 아주 미미한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간명한 모델을 택하게 된다. <표 6>의 결과에서 6요인 모델이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석의 타당도와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6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

델로 최종 채택되었다.

3) 공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성공적 노화 개

념과 유사한 ‘노인의 삶의 질 척도’(이형석 외, 2003)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점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척도는 노년기를 평가하는 가장 범용적인 척도

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인타당도 검증 척

도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r=.72로 높은 상관을 나타났으며, 성공적 노화 하위 요인들

도 r=.40에서 r=.56까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

화 점수가 높으면 노인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인타당도를 만족시킨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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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공적 노화 요인과 삶의 질 상관관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성공적노화 전체 삶의 질

요인1 1.00 

요인2 .38 1.00 

요인3 .30 .34 1.00 

요인4 .38 .40 .38 1.00 

요인5 .38 .23 .17 .36 1.00 

요인6 .19 .35 .25 .44 .31 1.00 

성공적노화 전체 .66 .72 .62 .77 .55 .58 1.00 

삶의 질 .48 .49 .46 .56 .40 .44 .72 1.00 

5. 논의와 결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한국 노인을 위한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

룹을 통해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을 결정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과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및 공인타당도를 확인하

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을 통해 27개의 하위 범주와 분수 지킴, 긍정적 삶, 자기완성 지향, 폐 끼치

지 않음, 존경 받음, 가족 및 친구 친밀성 등 6가지 영역의 성공적 노화 핵심 범주가 선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66문항이 채택되었다.

개발된 66문항에 대해 수집된 표본(n=597)을 6 : 4로 무선 분할하여 개발 표본(n=345)과 타당화 

표본(n=252)을 구성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5요인, 6요인, 7요인의 세 요인구조를 추출하고, 이 

세 가지 요인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최종 선

정되었다. 적합도 지수가 TLI가 .983, CFI가 .985, 그리고 RMSEA가 .057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

며, Cronbach's Alpha 내적 일치도가 .903, 반분 신뢰계수가 .845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공인타당

도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72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공인타당도를 만족시켰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과 검증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6요인의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는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 수용’, 그리고 ‘타인 수용’ 등으로 구성된다. 1차 질적연구에서 도

출된 6개의 범주 가운데 ‘분수 지킴’과 ‘긍정적 삶’ 범주는 6요인 척도의 ‘자기 수용’과 ‘타인 수용’ 요

인에, ‘자기완성 지향’ 범주는 동일하게 ‘자기완성 지향’과 ‘적극적 인생 참여’ 요인에, ‘폐 끼치지 않음’

과 ’존경받음‘ 범주는 ’자율적 삶‘ 요인에, 그리고  ‘가족 및 친구 친밀성’ 범주는 ‘자녀에 대한 만족’ 요

인에 잘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의 ‘중용적인 삶’, 

‘자식에게 투영된 삶’, ‘내 한 몸 추스르는 삶’과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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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 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의 구성 요인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노인들은 중용적인 삶의 태도를 바

탕으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기완성을 지향하고 동시에 자기와 타인을 수

용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성공적 노후 척도를 비롯한 기존 성공적 노화 개념과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척도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성공적 노화 척도는 ‘적극적 인생 참여’와 같이 적극적인 개념이 강화된 특징을 갖고 있으

며, 또한 ‘자기 수용’과 ‘타인 수용’ 요인은 한국 노인의 중용적인 삶의 가치를 보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외국의 성공적 노화 인식 및 개념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비교

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 노인들이 갖고 있는 성공적 노화 개념은 도덕적이고 공동체적

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건강이 단순히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이 아닌 자신과 더불어 가

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건강을 말하는 것이라든지, 부유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 보다는 분수

를 지키고, 단정하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보다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현재 노인 연령층이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 과

정에서의 굶주림과 소외 등을 누구보다 뼈져리게 경험한 세대라서 그런지 외적인 조건보다는 인간관

계에 비중을 두는 삶을 추구하며, 현재의 여건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년학 분야에서 서구식 성공적 노화 모델들은 규범성을 강하게 내포하

고 있어 그 모델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가치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모델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정경희, 2007; 

한경혜, 2000)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무선표집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의 공인타당도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노인 자신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최적화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과 고령화 사회의 한국 노인에 

대한 노화 연구 및 노인복지 실천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공적 노화 척도는 문제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 전체 노인에게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다. 본 성공적 노화 척도의 개념과 문항을 

활용하여 노년기를 예측․진단하는 데 활용할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학교 등에서 성공적 노

후를 맞이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취약한 성공적 노화 영역을 지원하는 것, 혹은 맞춤형 노

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지만 그 표본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할당표집 방식을 채택했지만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엄격한 기준으로 표집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조사 시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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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작업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척도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장․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년기가 확장되면서 연령대의 차이

를 고려한 척도 개발이나, 예비 노년층을 위한 척도 개발, 그리고 일반 노인과 재가 및 시설 노인 대

상에 따른 적합한 척도 개발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위한 척도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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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Kim, Dongbae

(Yonsei University)

In phase 1 of the study, data for the construct and items of KESAS(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a purposive sampling group of 25 elderly people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four groups. Content analysis was applied to the data and from 

this analysis were emerged six key categories of successful aging. In phase 2 of 

the study, 78 items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of 2 sets of interviews 

mentioned above. Through pilot test, preliminary 66 items are selected. In phase 

3 of the study, 597 cases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divided randomly into 

345 developmental samples and 252 validity samples. The items were examined 

exploratorily with the developmental samples and confirmatorily factor analysis 

with validity sampl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hypothesized 

six-factor structure of KESAS, which finally resulted in consisting of 31 items. Six 

factors are as follows: 'autonomous life', 'self-completion orientation', 'positive life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one's offsprings', 'self-acceptance', 

‘other-acceptance'. Cronbach's alpha estimate and split-half estimates of the scale 

were .903 and .845, which confirms that the scale has reliability. This six-factor 

model exhibited a good fit on the basis of the overall fit measure criteria 

(TLI=.983, RMSEA=.057) aquired by using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reover, KESAS was significantly related highly(r=.72) to the 'Quality of Life 

for the Korean Elderly'. This proved concurrent validity of the scale.

Key words : the Korean elderly, successful aging, scale development, 

reliability,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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